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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에프더블류,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권 등록 

▶ 배터리 모듈, 비용과 무게 감소시키며 성능, 경량성, 안정성 및 내구성 향상 

▶ 직병렬 연결을 동일한 리드, 알루미늄 센싱 부스바를 통해 연결하는 세계 최초 기술 

 

<2021-10-01> 2차전지 핵심 부품회사 에이에프더블류㈜(312610, 대표이사 진정아)는 ‘전기차용 배터

리 모듈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특허를 등록했다고 1일 공시를 통해 밝

혔다. 

 

이번에 등록한 특허는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에 

관한 것으로, 특히 품질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경량화 할 수 있도록 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제조방

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에 관한 것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의 구성 중 베터리 셀의 단자가 알루미늄 또는 구리 재질로 형성되는데, 구리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무게가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재질인 두 단자를 연결 시 견고한 용

접이 어렵고 내구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허는 ▲전극 조립체 준비단계 ▲전극리드 제조단계 ▲용접단계 ▲필름부착

단계 ▲패킹단계 ▲전해액 주입단계 ▲배터리 셀 제조단계 ▲센싱 부스바 설치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도성이 우수한 구리와 무게가 가벼운 알루미늄을 마찰 용접해 제조한 전극리드를 사용함으로써, 비

용과 무게를 감소시키면서 성능 및 경량성을 향상시킨다. 

 

또 수개의 배터리 셀을 적층 시킨 후 기존의 구리 전극 리드에 회사의 신제품 음극리드를 사용함으로

써 전극리드의 알루미늄을 동일한 알루미늄 소재로 된 센싱 부스바로 연결한다.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모듈의 안정성 및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즉, 직병렬 연결을 동일한 리드, 알루미늄 센싱 부스바를 통해 연결하는 기술로 이는 세계 최초다.  

 

한편, 국내 특허 출원과 동시에 미국, 유럽,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해서 심사 중이며 회사 측은 곧 획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이에프더블류 관계자는 “이 특허권은 2차 전지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의 리드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에이에프

더블류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